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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H.B.Lee(1993), standard Korean 

vowel qualities are as follows：

in / i /, / e /, / e /, / a /, / o /, / u /, / ui /, 

they have 4 qualities each other and in / a / there 

are 3 qualities. The environments of 4 qualities are 

long and stressed vowel in word initial, short and 

stressed vowel in word initial, unstressed vowel in 

word initial, unstressed vowel in word finia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and compare 

with H.B.Lee(1993). Conclusively I could not find on 

the whole any pattern of the same types of 

H.B.Lee(1993) in this study. And especially in Fl 

vowel formant values of / a /and / ui /, I never 

found any pattern of the same types of 

H.B.Lee(1993). Also F2 vowel formant values of / c 

/and / m / do not have any kind of pattern of the 

same types of H.B.Lee(1993), between them, the 

patternize of F2 vowel formant values in / ui / is 

especially difficult. It is the same story of Jaekang 

Lee(1998). But in some case, the patternize could be 

done, among the whole vowels, analysis environment 

b has the wide width on the change of the formant 

value. As the another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to 

possible to make the pattern of the old male group. 

The old male group on the whole is analyzed to 

have the most low formant values and the old 

women group is analyzed to have the most high 

formants values, but in the most high formnat valus 

there are young women group. And the formant

valueszs rising in 2 cases of the formant value of 

/ a / is analyzed to have the same pattern of 

H.B.Lee(1993).

1. 서론

한국어를 포먼트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에는 Mieko 

S. Han(1963), 이현복 . 안수길(1982), 이현복 • 지민제 

(1983), 梅田博之(1983), 박종철(1984), 신현재(1987), 

Byunggon Yang(1990), 강순경(1990), 강진철(1996), 李 

在康(1998), 이재강(1998) 등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논 

문들을 장단에 의한 포먼트의 변화라는 각도에서 보면 

그 내용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 

재 한국어 모음의 변화 양상을 세대별로 나누어 육안측 

정을 통한 포먼트의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서울토박이 화자들이 우리 국어의 

단순모음 “이, 에, 애, 아, 어, 오, 우, 으'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포먼트의 양상을 장 • 단과 강약에 따라 성별 

과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 분석한 것이다.

2.2. 실험자료

실험자료는, 우리말 8개의 단순 모음을 사용하여 유 

의미 낱말을 작성 한 뒤 장 • 단 • 강 • 약에 따른 상황들 

을 설정하여 “이것은 ~ 입니다” 라는 문장 (carrier 

sentence)속에 넣어 만든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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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험자

피험자는 음성학적 배경 지식이 없는 표준어를 사 

용하는 젊은 세대(2,30대)와 나이든 세대(5,60대)의 두 

그룹으로 각 그룹 당 남녀 각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하였다.

2.4. 녹음

실험 자료를 피실험자들에게 읽히기 전에 읽는 속 

도 및 모음 길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읽을 

때 전체적으로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특히 실험 대상 

단어의 앞과 뒤에 휴지를 두어서 보통 속도로 해 줄 것 

을 부탁하였다. 녹음은 단일 지향성 ML-19 마이크를 

이용하여 CSL로 피험자의 음성을 직접 채록하는 방법 

과 직접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는 SONY의 TCD-D8 

DAT로 녹음한 후 zip disc에 저장하여 분석하는 방식 

을 택했다.

2.5. 분석

실험 자료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단어에 따라 4가 

지 또는 5가지 상황으로 분석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CSL 4300B와 multi-speech를 통하 

여 음향 분석을 하였다. 분석할 때는 20kHz의 표본비 

(sampling rate)와 16 resolution bit를 사용하였다. 스펙 

트로그램의 주파수 범위 (frequency range)는 6500Hz로 

고정한 후 Fl, F2, F3, F4의 포먼트 값을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포먼트에 대한 기존 자료를 참고 

하였는더】, 이재강(1998)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영어 

자료, 독일어 자료, 일본어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3. 상황별 화자 그룹간 포먼트 비교 분석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젊은 여성 그룹(fyW, 나이 

든 여성 그룹(fo), 젊은 남성 그룹(my), 나이든 남성 그 

룹(mo)으로 나누어 상황별로 비교 • 분석하였다.

상황별의 상황 a는 분석 대상 모음이 어두에서 길 

고 강세인 경우, 상황 b는 분석 대상모음이 어두에서 

짧고 강세인 경우, 상황 c는 분석 대상 모음이 어두에 

서 비강세인 경우, 상황 d는 분석 대상 모음이 어말에 

서 비강세인 경우2)를 말한다.

1) 앞으로 이 논문에서 fy는 젊은 여성 그룹, fo는 나이 

든 여성 그룹, my는 젊은 남성 그룹, mo는 나이든 

남성 그룹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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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i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1 값

3.2.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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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e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1 값

2) 이 논문은 이 현복(1993)에 의한 분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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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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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e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2값

그림 7. / a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1 값.

3.3. / £ /

그림 5. / a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1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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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a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2값

3.5. / a /

-327-



그림 10. / A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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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u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MI.

그림 14.. / u /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2값

3.8 / ui /3)

4. 결론

이현복(1993)에 의하면 표준 한국어의 모음 음가는 

/ i /, / e /, / e /, / a /, / O /, / u /, / ui /에서는 

각각의 모음이 어두에서 길고 강세를 받는 경우, 

어두에서 짧고 강세를 받는 경우, 어두비강세일 경우,

그림 12.. / 0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2값

3.7. / u /

3) 상황 a는 분석 대상 모음이 길고 강세인 경우, 상황 

b는 분석 대상모음이 짧고 강세인 경우, 상황 bl 

은 짧고 비강세인 경우, 상황 c는 분석 대상 모음이 어 

두 비강세인 경우•, 상황d는 분 석 대상 모음이 어 

말 비강세인경우를 의미한다.

-328-



그림 15. / ui /의 상황별 화자그룹간 F1 값

어말비강세일 경우의 4가지 음가로 소리난다고 하 

였고 그 밖의 모음인 / a /에서는 길고 강세를 받는 경 

우와 짧고 강세를 받는 경우 그리고 어말비강세의 3 가 

지 음가로 소리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이현복의 표 

준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실험음성학적 분석으 

로 규명해보는 데에 있었다. 분석 결과를 한 마디로 요 

약하면, 분석대상인 모음 8개 전체에서 분석 상황에 의 

한 유형화는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번 실험에서, 앞서 

말한 이현복(1993)의 논의 내용들에 따라 포먼트 값의 

변동 사항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일정한 변화 유형4)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 a /모음과 / IU /모 

음의 F1 값의 상황들에의한 변화 유형은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이 가지는 측면으로 보면 / A 

/는 P<0.01 에서 모든 상황이 유의하였고 / tu /는

4) 이 논문에서 말하는 "유형화”란 변화 양상들에서 발 

견해 낼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꼴 이라는 의미이 

다.

PC0.05에서 모든 상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는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 a /에서도 변화에서 일 

정한 유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통계적 유의 

성 유무와도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2 값에서 상 

황들에 의한 어떤 정형성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모음 

은 / & /와 / UJ /였다. 그 중에도 / UI /모음의 유형화 

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재강 

(1998)에서도 이미 기술했던 내용으로 후설 모음 분석 

의 어려움을 또 한 번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유형화가 가능한 것도 있었다. 즉 분석 대상 

전체 모음에서, 포먼트 값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난 것 

은 대체로 상황 b 어두에서 짧고 강세인 경우로 나타 

난 점이다. 이것은 피험자들이 4가지 분석 상황들 중 

특히 상황 b에서 다양한 턱 높이와 혀 모습을 하면서 

발음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혀모습의 다양화가 두드 

러졌다. 또 하나의 유형화로 전체적으로 포먼트 값이 

가장 낮은 그룹은 나이든 남자 그룹으로, 포먼트 값이 

가장 높은 그룹은 나이든 여성 그룹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F2에서는 젊은 

여성 그룹도 섞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세대의 

피험자들의 국어 모음 발음 양상을 하나의 유형화로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편 / a /에서 [ j ]를 넣어 분석 한 2가지 상황에서 

포먼트 값들이 상승된 것은 이현복(1980：62)의 논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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